
 

   

 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1.11.22 

딥노이드, 100% 무상증자로 주주가치 환원 및 유동성 개선  

▶ 신주 배정기준일은 12월 7일, 상장예정일은 12월 22일로 잡혀  

▶ 의료용 AI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보안 및 교육분야로 사업 확장  

 

<2021-11-22> 의료 인공지능(AI)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(315640, 대표이사 최우식)가 주주가

치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%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

22일 공시했다. 

 

이번 무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보통주 4,638,873주, 우선주 43,324주이고 증자 후  

발행주식수는 보통주 9,277,746주, 우선주 86,648주가 된다.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12월 7일이

고 상장 예정일은 12월 22일이다. 

 

딥노이드는 지난 8월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, 주주 친화 정책의 실현방법을 고민해왔다. 딥노이드

는 이번 무상증가로 주주가치를 환원하고 유통 주식수를 증가시켜 유동성을 개선할 계획이다.    

 

딥노이드 최우식 대표이사는 “AI산업의 발전으로 우리 삶 전반을 혁신할 수 있음에 믿음을 주시

는 주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”며, “주주들의 신뢰에 힘입어 인공지능 생태계의 구축을 선도하는 

글로벌 AI기업이 될 것”이라고 이번 결정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. 

 

딥노이드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이래, ▲의료인의 진단 및 판독을 보조하는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

딥에이아이(DEEP:AI) ▲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툴인 딥파이(DEEP:PHI) ▲의료 인공지능 마켓플레이

스 딥스토어(DEEP:STORE) 등 국내 최초의 의료연구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이다. 

 

한편 딥노이드는 의료 AI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와 기술 협약을 

체결하고, 부경대학교와 AI 융합인력 양성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. 딥노이드는 일련의 활동을 

기반으로 보안 및 교육분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장할 계획이다. 

 

 

 


